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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는 말

중국에서 ‘경(經)’이란섬유직조물의세로축이되는 ‘씨실’에서유래한말로, ‘올

바른, 정통적인방법’이며 ‘삶의주축,’ ‘항상된법칙’ 등의의미가파생되었고, 그러

한규범을담은 ‘텍스트’를의미하는말로쓰인다. 즉삶에대한규범적이야기는

‘경(經)’이라지칭되었고, 이러한경은구전을통해전해지기도했고문자화되기도

했다.

* 이논문은2017년 8월 8일서울대학교종교문제연구소에서주최한“국제심포지엄: 종교로
서의도교에대한다각적접근”에서발표한것으로서, Jihyun Kim, “DaoistWrits and
Scriptures as Sacred Beings,” Postscripts 10.1–2(2019), 122–143.
(https://doi.org/10.1558/post.38025)의 한글판이며 약간의 수정을 더했다.

**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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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의경우에도경전은매우중요한위치를차지하며 ‘도장(道藏)’이성립할정

도로 방대한 분량의 경전이 성립했다. 도교가 이른바 ‘종교’, 즉 유교나 불교와는

다른체계를가진 ‘가르침’으로인식되기시작하던 5세기경중국에있어서도교는

‘경전의종교’라고할수있을만큼도교에서경전의위상은중요했다. 이는도교의

체계화가삼동사보(三洞四輔)라는경전분류틀을갖추면서진행되었고1) 중요한도

교의례들이경전전수와관련하여발달했다는것,2) 또수행의핵심에경전의독송

이 있었다는 점3) 등을 들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도교 경전은 불전이나 성서를 떠올렸을 때 생각하는 ‘가르침의 말씀,’ 즉

‘로고스(logos)’의측면이외에, 상형문자의특성을가진한자와중국사상및문화의

기저를이루고있는기론(氣論)에입각한문자와소리에대한독특한믿음이결부되

어있다. 특히이러한믿음과결부되어도교의경전은그자체로 ‘성물(聖物)’로서

숭배의 대상이 되었다.

에릭쥐르허(Eric Zürcher)씨가불교와구별되는도교의특징중의하나로 “텍스

트가그자체로본질적인것으로여겨지는관념”을지적한이래4), 이주제에대해서

는거의논의된바가없다. 가미쓰카요시코(神塚淑子)씨는도교경전의신성화(神

聖化) 논리를주로구원론에주목하여논했고5), 왕승문(王承文)씨가계시경전으로

1) Ōfuchi Ninji. “The Formation of the Taoist Canon.” In Holmes Welch and Anna K.
Seidel, eds., Facets of Taoism: Essays in Chinese Relig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269–287. Kristofer Schipper, “Taoist Ordination Ranks
in the Tunhuang Manuscripts.” In Religion und Philosophie in Ostasien (Würzburg:
Königshuasen & Neumann, 1985), 127–148, 김지현, 「道敎의正典化」, 『韓國思想史
學』55 (2017), 205–245.

2) 小林正美, 「唐代の道敎教團と天師道」.『東洋の思想と宗敎』20 (2003), 20–49. 金志玹,
「玄師と經師—道敎における新しい師の觀念とその展開」, 麥谷邦夫編, 『三敎交渉硏究
論叢續編』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11), 57–97.

3) Isabelle Robinet, Taoist Meditation: The Maoshan Tradition ofGreat Purity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3[1979]), 金志玹, 「『大洞眞經』の實修におけ
る身體—『雲笈七籤』釋三十九章經を踏まえて」, 『東方宗敎』 107(2006), 19–41.

4) Erik Zürcher, “Buddhist Influence on Early Taoism: A Survey of Scriptural Evidence,”
T’oung Pao 66 (1/3) (1980), 142.

5) 神塚淑子, 「靈寶經における經典神聖化の論理―元始舊經の「開劫度人」説をめぐって
―」. 『道教經典の形成と佛敎』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社, 2017[2005]), 3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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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도경의성격에대해논한바있으나경전자체의숭배라는주제는다루지않았

다.6)

이글의목적은도교경전의성물로서의특징을살펴보는것이다. 이를위해먼저

4-6세기의 도교의 문자관 및 경전관에 대해 살펴보고, 도교의 경전 숭배에 관한

증언 및 의례규정, 마지막으로 경전과 수행과의 관계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Ⅱ. 도교 경전의 기원과 본문(本文)

도교경전에대한고찰의시작점은『도덕경(道德經)』과『태평경(太平經)』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글이 다루고자 하는 경전은 주로 그 이후의 것들이다. 이

두 경전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자면, 『태평경』은 평화로운 세계가 도기(道氣)의

강림과함께도래한다는것을말한경전으로하늘과땅, 인간의기가서로조화를

이룰 것을 강조했다. 『노자(老子)』는 치국(治國)과 치신(治身)을 주제로 기원전

4세기경부터읽혀오던고전이었지만, 2세기경(후한대)에는천사도(天師道)의 신도

들이 독송하는 경전이 되었으며 노자는 노군(老君)으로 신격화되었다.

4세기 초반까지 주요한 도교서적들은 갈홍(葛洪, 283-343)에 의해 수집되었고,

그는 “도서(道書) 중에서 『삼황문(三皇文)』과 『오악진형도(五嶽眞形圖)』보다

중요한것은없다”7)고했다. 물론갈홍이가장중시한것은천선(天仙)이될수있는

금단(金丹)의제련과복용이었고, 이들두경전은연단(煉丹)을위해필수적이었던

입산(入山)과 약재채취를위해필요한입산부(入山符)에가까운것으로추정된다.

중국의역사를통틀어경전의위상을결정하는중요한요인중의하나는서적의

고대성(古代性)이다. 오래된서적일수록높은지위를부여받는것이다. 그러나『도

덕경(道德經)』과『태평경(太平經)』은도교의체계화가진행된 5세기이후성립

6) Wang, Chegwen, “The Revelation and Classification of Daoist Scriptures.” In John
Lagerwey and Lü Pengzhi, eds., Early Chinese Religion, Part Two: The Period of
Division (220–589 AD) (Leiden & Boston: Brill, 2010), 775–888.

7) 『抱朴子』 「遐覽篇」, 336. “道書之重者，莫過於三皇文・五嶽眞形圖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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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도교의 경장(經藏)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지 못했다. 육수정(陸修靜,

406-477)에의해정립된삼동(三洞)이라는도경분류체계는현재에이르기까지기

본적인틀을유지해오고있다. 그런데삼동경에는당초『태평경』도『도덕경』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삼동경(三洞經)의중핵을이루었던경전군은 4세기말강남지역의계시경전들이

었다. 즉삼동의동진부(洞眞部)는 4세기말모산일대에서일어난계시를통해성립

한상청경(上淸經)을, 동현부(洞玄部)는갈홍의수집도서중『영보오부』와『오

악진형도』등을부연하고원시천존(元始天尊)의 가르침의형식을취한영보경(靈

寶經), 동신부(洞神部)는갈홍의수집도서중『삼황내문』을부연한삼황경과전수

의례규정으로 구성되었다.8)

『도덕경』과 『태평경』은 6세기 후반경 삼동을 보완하는 사보(四輔) 체계가

마련되고나서야도장시스템속에포함되었다. 이러한분류체계에서도물론텍스

트의고대성에의해상위로분류되는원칙이적용되었다. 그러나이는역사적고대

성이아니라도교경전의신화적인고대성에의한것이었다. 즉새롭게출현한계시

경전들은『도덕경』을저술한노군보다더근원적인존재에의해성립했다고하는

신학적 해석 속에서 도장의 최상위층을 점유했다.

삼동경의분류체계는동진・동현・동신의 3부 분류와함께세부분류항목으로
12류분류법을사용했고, 이때문에삼동경은 ‘삼십육부존경(三十六部尊經)’으로불

렸다. 여기서는바로이 12부분류법에주목하고자한다. 이분류항목들은도교의

경전관을 이해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도경의 12부분류가불경의십이부경(十二部經) 분류법에영향을받은것은명백

하지만, 육수정은이를영보경을분류하기위한세부분류법으로고안한것이었고,

8) 도장의형성과역사에대해서는이미많은연구가있지만초창기의연구로는Ōfuchi Ninji.
“The Formation of the Taoist Canon.” In Holmes Welch and Anna K. Seidel, eds.,
Facets of Taoism: Essays in Chinese Relig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1979, 269–287)이있고, 현재가장포괄적이고표준적인설명은 Kristofer Schipper
& Franciscus Verellen eds., The Daoist Canon Vol.1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11-17)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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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중반송문명(宋文明)에의해수정되어이후도장의세목분류법으로정착했

다.9) 12부는 본문(本文), 신부(神符), 옥결(玉訣), 영도(靈圖), 보록(譜錄), 계율(戒

律), 위의(威儀), 방법(方法), 중술(衆術), 전기(傳記), 찬송(讚誦), 표주(表奏)(혹은

章表)로구성된다.10) 이들표제어가알려주듯, 12부는경전의문체형식이나용도에

의한 분류임을 알 수 있다.

앞서말했듯중국의도서분류법의특징은가장시원적이고중요한것이맨처음

에온다는것이다. 12부분류의맨처음을장식하고있는 ‘본문(本文)’은도교경전

중에서가장중요한텍스트를가리키는것이며, 여기에포함된경전들이도교경전

의핵심적인특징을대변해준다고할수있다. 그렇다면대체 ‘본문’이란무엇일까?

이는종종 ‘기본적인텍스트(Basic Text)’로번역되곤한다.11) 그러나이미왕승문

씨가 지적한 것처럼12) 도교 교리서들은 다른 설명을 하고 있다.

본문(本文)이란삼원팔회(三元八會)의서체로쓰인것을말한다. (불경의12부

로말하자면)장행(長行, sutra,행수가길게이어지는산문형식의경문)이나고

기(孤起, gatha, 장행에대한설명)등에해당한다.자미부인은삼원팔회의서체

로쓰인것은(천상의)태극의높은진인들이지니고있는것이라고했다.본(本)이

란시작이며뿌리이다.이는경교(經敎)의시작이며문자(文字)의뿌리임을말한

다. 또한도리를터득하는근원이고만법의근본이다. 문(文)이란나눔[分]이며

질서지움[理]이다.이미음양[二儀]으로나뉘어또한존재의실상을분별할수있

9) P2256 “陸先生就此十部靈寶經正文, ……總括體用, 分別條貫, 合有十二種,……宋法師於陸
先生所述後, 名爲靈寶部屬條例, 區品十二: 第一本文, 第二神符, 第三玉訣, 第四靈圖, 第五
譜錄, 第六解[誡]律, 第七威儀, 第八方法, 第九衆術, 第十記傳, 第十一讚誦, 第十二表奏也.”
육수정당시12부는經之本源, 神符, 玉訣, 靈圖, 譜錄, 戒律, 威儀, 方訣, 衆術, 記傳, 玄章,
表奏이었고,송문명에의해經之本源은本文으로, 方訣은方法으로,玄章은讚誦으로수정
되었다.

10) 『道敎義樞』2「十二部義」“今依本際經釋: 第一本文, 第二神符, 第三玉訣, 第四靈圖, 第
五譜錄,第六戒律,第七威儀,第八方法,第九衆術, 第十記傳, 第十一讚頌,第十二章表.” 『雲
笈七籤』6 「三洞經敎部・十二部」도 같으나 마지막 章表가 表奏로 되어 있다.

11) Judith M. Boltz, “Zhengtong Daozang”in Fabrizio Pregadio, ed., The Encyclopedia of
Taoism, Vol. 1 (London: Routledge, 2008), 1257.

12) Wang, “The Revelation and Classification of Daoist Scriptures.” 다만필자의해석이
왕승문씨의 번역과 다른 부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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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만사를조리있게처리할수있으니또한지극한도리를표현하고밝힌다.마치

나무에무늬가있는것과같으므로리(理)[원뜻은옥의결]라고이름한것이다.

言本文者, 卽三元八會之書. 長行・[元]〈孤〉起之說, 其例是也. 紫微夫人云, 三
元八會之書, 太極高眞所有. 本者, 始也, 根也. 是經敎之始, 文字之根. 又爲得理之

元, 萬法之本. 文者, 分也, 理也. 旣能分辨二儀, 又能分別法相, 旣能理於萬事, 又能

表詮至理. 如木有文, 亦名爲理也. (DZ1032 『雲笈七籤』6 「三洞經敎部・十二
部」, 20a-20b)

위의설명에서알수있듯, ‘본문’이란 ‘글의내용’이라거나 ‘기본이되는텍스트’를

말하는것이아니라특정한종류의 ‘문자’를일컫는말이다. 이러한특수한문자혹

은서체는문자의시작으로여겨지는것으로서 ‘자미부인’의설명에의하면이것은

천상에존재하며나아가음양분화이전의우주의시원에존재한다. 이중자미부인

의설명은각종도교교리서에서도경의기원에대해이야기할때반드시의거하는

내용이다. 이는 4세기말 모산의 계시 중 일부로서 『진고(眞誥)』에 보인다.

이제서체가만들어진시원에대해이야기해보도록합시다.문자가창조된그

처음에는(우주를구성하는오행의)오색이처음나타날조짐을보이고(문자의)

모양이그려져확정되던때로,사람들사이의관계가정해지고음양의분화가이루

어졌습니다.그러자삼원(三元)・팔회(八會)의,모든방향으로날아오르는비천
(飛天)의서체가생겨났으며,또 팔룡(八龍)・운전(雲篆)의밝은빛[明光]을가
진서체가생겨났습니다.그후(복희와신농)이황(二皇)의치세가되자,팔회의

문자를부연하여용봉(龍鳳)문양의문자를만들었고,운전의서체를굽히거나생

략하여순형(順形)의범서(梵書)를만들었습니다. (천도와지도의)이도(二道)가

나뉘어지자, 본래의참된서체를해체하여쓰기쉽게바꾸고, 근본이되는것과

지엽적인것들을조합하여64종의서체가만들어졌습니다.이들서체들이그대로

삼십육천의십방위아래로퍼져나간것입니다.각각하나의문자체계를가지고있

으면서서로달리사용되었고,발음의법칙은비록같을지라도자형은크게달라졌

습니다.이를비교해서논하자면팔회의서는지극히참된서체로서문자의시조가

되는것이고,밝은빛을가진운전체는그조종(祖宗)에서생겨난것으로서모든

서체의시작입니다.지금삼원팔회의서체는(천계의)황상과태극의고진(高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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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선(淸仙)들이사용하는것입니다.운전명광의서체는현재신령스러운부서(符

書)에서볼수있는글자를말합니다.

今請陳爲書之本始也. 造文之旣肇矣, 乃是五色初萌, 文章畵定之時, 秀人民之交,

別陰陽之分, 則有三元八會群方飛天之書, 又有八龍雲篆明光之章也. 其後逮二皇之

世, 演八會之文, 爲龍鳳之章, 拘省雲篆之迹, 以爲順形梵書. 分破二道, 壞眞從易, 配

別本支, 乃爲六十四種之書也. 遂播之于三十六天十方上下也. 各各取其篇類, 異而

用之,音典雖均, 蔚跡隔異矣.校而論之, 八會之書, 是書之至眞, 建文章之祖也.雲篆

明光, 是其根宗所起, 有書而始也. 今三元八會之書, 皇上太極高眞淸仙之所用也. 雲

篆明光之章, 今所見神靈符書之字, 是也. (DZ1016 『眞誥』 1, 8a-9a)

이것은 문자의 시원과 한자의 서체의 발생에 관한 가장 오래된 도교의 신화적

설명이다. 이 기록은 선녀 자미부인의 계시로서 365년 음력 6월 24일 양희(楊羲,

330-386?)에의해기록된것이다.13) 문자의시원으로서삼원・팔회의서체가이야
기되고 있다. 삼원・팔회의 서체는 우주가 생겨난 이래, 오행과 음양이 분화되기
이전에생겨난것으로이야기된다. 재미있는것은복희와신농의시대에용과봉황

모양을한문자가만들어지고범서(梵書),즉브라흐미스크립트(Brahmi Script, 3-5

세기에사용되던문자)가만들어졌다고하는점이다. 64종의모든인도의문자들이

도경의진정한문자[眞]의해체와재조합을통해만들어졌으며, 모든다른중국의

문자와서체들은천지가생겨난이후에성립했다고말한다. 이러한설명에서주목

할 것은 삼원팔회의 서체가 천지생성 이전에 존재했다는 관념이다. 또한 도교의

부서(符書)가 천계의 문자의 형태를 본뜬 것이라고 하는 사고를 읽어낼 수 있다.

다만여기서는삼원팔회의서체가어떠한문자인지구체적인설명이없다. 이에

대한구체적묘사는영보경에서이루어지고있다. 영보경가운데『태상동현영보제

천내음자연옥자(太上洞玄靈寶諸天內音自然玉字)』는 도경을 이루고 있는 문자인

‘영서팔회(靈書八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3) 『眞誥』1, 7b. 위 기록은 “六月二十四日夜, 紫微王夫人來降”이하의 문장이며, 말미의
도홍경의 주기에 “右三條有楊書”라고 하여 양희의 필사기록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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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연히천서(天書)가생겨났는데,글자하나가사방1장크기로,저절로어두운

천공위로오색빛속에나타났다.문양과색체가찬란하고팔각에서빛다발을늘어

뜨리니, 정묘한빛은눈이부셔쳐다볼수가없다.

忽有天書, 字方一丈, 自然而見空玄之上五色光中. 文彩煥爛, 八角垂芒, 精光亂眼,

不可得看. (『無上秘要』24, 3b. 『洞玄諸天內音經』)14)

여기서 팔회(八會)의 문자란 “천서(天書)”, 즉 천상의 서체이며 사방 약 3미터

크기로공중에서천계의기가응집하여생성된것으로문자의팔각모서리로부터

빛이난다고묘사되고있다. 이는영보경의성격에대한전형적인설명이며정사(正

史)의『수서(隋書)』「경적지(經籍志)」에서도도경을구성하는문자의특징으로

인용되었다.15)

14) DZ97 『太上洞玄靈寶諸天內音自然玉字』卷下, 2a에 같은 문장이 보인다.
15) 영보경의성격에대한논문으로는Wang, “The Revelation and Classification of Daoist
Scriptures,”神塚, 「靈寶經における經典神聖化の論理」참조. 『隋書』35「經籍志」
1092, “所說之經, 亦稟元一之氣, 自然而有, 非所造爲, 亦與天尊常在不滅. 天地不壞, 則蘊而
莫傳, 劫運若開, 其文自見. 凡八字, 盡道體之奧, 謂之天書. 字方一丈, 八角垂芒, 光輝照耀,
驚心眩目, 雖諸天仙, 不能省視.”

천서로서의 도경의 문자
(『太上靈寶諸天內音自然玉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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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문자의시원에대한이야기는이후도교교리로확립되었고, 당의도사

번사정(潘師正, 586-684)이 고종(高宗)과 나눈 문답에서도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도교의경전과계시들을살펴보니이는삼원(三元)에서생겨난것입니다. (이러

한)본체[本]로부터현상[迹]을나타내어오덕을이루고,삼에서오를더하여팔회

를이룬것입니다.팔회의문자는현묘한기로이루어진것으로서팔각에서빛다

발이드리우고공중에 운전(雲篆, 운기로이루어진전서체)으로응결한것입니다.

태진(太眞)이붓을들고옥비(玉妃)가자리를깔아황금으로글씨를쓰고백옥으로

간책(簡册)을만들었고(이러한도경들은) 여러천계위칠보현대(七寶玄臺)에

비장(祕藏)되어있으며,세상에도가있으면나타나고도가없으면숨습니다.이는

저절로 생겨난 천서로서 창힐이 만든 문자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尋道家經誥, 起自三元. 從本降迹, 成於五德, 以三就五, 乃成八會. 其八會之字,

妙氣所成, 八角垂芒, 凝空雲篆. 太眞按筆, 玉妃拂筵, 黃金爲書, 白玉爲簡, 秘於諸天

之上, 藏於七寶玄臺. 有道卽現, 無道卽隱. 蓋是自然天書, 非關蒼頡所作. (DZ1128

『道門經法相承次序』1, 4a)

번사정은 ‘팔회의서체’를 “삼원(三元)”의 “묘기(妙氣)로이루어진것”이며 “저절

로 생겨난 천서,” 즉 천지 생성 이전의 근원적인 기가 저절로 응집되어 만들어진

것으로설명하고있다. 이렇듯도경이인간이발명한문자와무관하며우주시원의

기로구성되었다는설명은이후『운급칠첨』의「도교소기(道敎所起)」에그대로

인용되어 ‘도교의기원’에대한일반적인설명이되었다.16) 그런데번사정의위의

설명에는앞서보았던자미부인의설명에보이지않던진전이있다. 첫째, 번사정은

영보경의팔회문자에대한묘사를 ‘삼원팔회’에적용하여이해했고,둘째,삼원팔회

가 ‘삼원’과 ‘오덕’을 더한 것이라는 설명을 도입하고 있는 점이다.

사실이러한번사정의설명은 5세기이후진행된도경의문자에대한논쟁사를

반영하고있다. 먼저 5세기에영보경을정리하고삼동과십이부분류체계를만든

육수정은삼원팔회의 ‘삼원’은삼재(三才)이고 여기에 ‘오행(五行)’이더해져서 ‘팔

16) DZ1032 『雲笈七籤』3,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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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된다고해설했다. 하지만송문명(宋文明)과이후의도사들은육수정의이러한

해설에반대했다. 그들의논쟁은『현문대의(玄門大義)』(즉『道門大論』)에다음

과 같이 요약되어있다.

일자(一者)에서음양이처음나누어지자삼원오덕팔회(三元五德八會)의기가

생겨나비천의서체를이루었고,후에이들을선집하여팔룡운전명광(八龍雲篆明

光)의문양을가진서체를이루었다. 육선생(육수정)은 천지인 삼재(三才)가

삼원을뜻하는것이라풀이했다. 삼원이확립되고오행이모두갖춰지니오행을

오위로삼아,삼오가화합하여팔회를이루고여러서체의문자를만들었다는것이

다.또한팔룡운전명광의문양을가진서체가있는데,이는자연비현(自然飛玄)의

기가공중에서응결하여문자를이룬것으로서글자하나가사방1장크기이며,

여러천계속에서시작되어일체만물을생성시켰다고한다. (그런데) 『진고』의

자미부인설에의하면, 삼원팔회의서체는문자의시조이고, 팔룡운전은조종(祖

宗)에서생겨난것으로모든서체의시작이라했다. 또팔회가 삼재오행이라면

그자형은천지분화이후에나타난것이된다. (그러나)『적서』에는『영보적

서오편진문』이원시이전에출현했다고했다.

이들설에의거하여논하자면삼원은삼재가아니고오덕은오행이아니어야

한다. 이는진정삼보장인(三寶丈人)의삼기(三氣)를말하는것이다. 이들삼

기는스스로오덕을갖추고있을따름이다. 따라서『구천생신장경』에천지만

물의조화는삼원(三元)의양육과구기(九氣)의인도가아니면생겨날수없고,

또삼기는천계에서가장존귀한것이며구기는만물의근원이라고한것이다.따라

서삼원이천지가아직열리지않았던때, (천지인) 삼재가아직생기기이전에

존재한다는것을알수있다.송법사(송문명)는삼회는다만삼기오덕을지칭하

는것일뿐이라고했다. 즉삼원이란첫째는혼동태무원・고상옥황의기이며,둘
째는적혼태무원・무상옥허의기이며,셋째는명적현통원・무상옥허의기다.오
덕은삼원에갖춰져있는것으로서 ‘삼오회(三五會)’란 음과양, 중화의기의

조합을말한다. 음에는소음・태음이있고양에는소양・태양이있으니이것이
중화의 기와 섞여 오덕이 되는 것이다.

一者陰陽初分, 有三元五德八會之氣, 以成飛天之書, 後撰爲八龍雲篆明光之章.

陸先生解三才謂之三元. 三元旣立, 五行咸具, 以五行爲五位, 三五和合, 謂之八會,

爲衆書之文. 又有八龍雲篆明光之章, 自然飛玄之氣, 結空成文, 字方一丈, 肇於諸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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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內, 生立一切也. 按眞誥紫微夫人說, 三元八會之書, 建文章之祖. 八龍雲篆, 是根

宗所起, 有書之始也. 又云, 八會是三才五行, 形在旣判之後. 赤書云, 靈寶赤書五篇

眞文, 出於元始之先.

卽此而論, 三元應非三才, 五德應非五行也. 此正應是三寶丈人之三氣. 三氣自有

五德耳. 故九天生神章云, 天地萬化, 自非三元所育, 九氣所導, 莫能生也. 又曰, 三氣

爲天之尊, 九氣爲萬物之根. 故知此三元在天地未開, 三才未生之前也. 宋法師解, 八

會秪是三氣五德. 三元者, 一曰, 混洞太無元高上玉皇之氣. 二曰, 赤混太無元無上玉

虛之氣. 三曰, 冥寂玄通元無上玉虛之氣. 五德者, 卽三元所有, 三五會卽陰陽和. 陰

有少陰太陰, 陽有少陽太陽, 就和中之和爲五德也. (DZ1032 『雲笈七籤』7所引

『道門大論』 「說三元八會六書之法」, 1a-2a)

이들논의의결론은삼원팔회가천지인삼재와오행이아니라는것인데, 왜냐하

면 삼재와 오행은 천지생성 이후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삼원은 천지가 생성되기

이전의존재이기때문에삼동경을만들어낸삼보장인의기라고설명하고있다. 삼

보장인은천보군, 영보군, 신보군의삼보군(三寶君)을일컫는것으로서각각의신격

은 삼동경의 기원이다.

그러나삼보군은현상계에모습[迹]을드러내기위해임시적으로취한것일뿐,

그본체[本]는우주근원의원기(元氣)이며, 원기가셋으로분화한것이바로혼동태

무원고상옥황지기(混洞太無元高上玉皇之氣) 이하의 삼기(三氣)이다.17) 여기서는

이들삼기가바로 “삼원”의문자를이루는기라고설명하고있으니, 삼원팔회의문

자란바로삼동경의본체에다름아닌것이된다. 그리고삼원팔회의기로이루어진

삼동경은 삼보군의 치소인 삼청천에 존재하는 것으로 이야기되었다.

17) 원기에서삼분화된삼기와삼보군과의관계에대해서는麥谷邦夫, 「道敎義樞と南北朝隋
初唐期の道敎敎理學」, 『三敎交涉論叢』 (京都: 京都大學人文科學硏究所, 2005),
135-140 참조.축약된논의는무기타니구니오, 「도교교리사상의형성과전개」, 정재상
번역, 『종교와 문화』33(2017), 4-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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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元(三氣) [本] 三寶君[迹] 三洞經 三淸天

混沌太無元高上玉皇之氣→ 天寶君 → 洞眞 — 玉淸境

元氣 → 赤混太無元無上玉虛之氣→ 靈寶君 → 洞玄 — 上淸境

冥寂玄通元無上玉虛之氣→ 神寶君 → 洞神 — 太淸境

이상에서 ‘본문(本文)’의의미는명확해진다. 육수정은 ‘본문’이란말대신 “경의

본원(經之本源)”이라고 일컬었다(P2256). 현상계에 존재하는 경전은 종이나 비단

위에예서체등으로쓰여져있지만, 그것의본래적모습은인간계의문자가아니라,

천지분화이전원기가분화하여천공중에응집된천상의문자로이루어진것이라

는것이다. 현상계에존재하는서체가운데이들 ‘본문’,즉 ‘근본문자’의모습과유사

한것은부(符)의서체라고이야기되었다. 이러한관점에따르면, 부서(符書)의모음

집은도경의가장원초적모습에해당된다. 이러한천상의문자를판독할수있는

인간은제한적이며, 바로그러한능력을지닌도사들이천계의경전을지상의서체

로옮겨적었다는것이다. 상청경과영보경, 삼황경등삼동의경전은모두이러한

천서에해당되고양희는천상의선녀들이보여주는삼원팔회의서체를지상의예

서체로 옮겨 적은 대표적인 인물로 이야기된다.18)

도교의교리에따르면, ‘본문(근본글자)’와 ‘원기(근원의기)’는서로같은것이다.

이러한 ‘문자=기’라는주장으로부터도교의수행론이도출된다. 이에대해서는마지

막절에서다시다루기로하고, 다음에서는경전이원초적기의결집이라는사고에

서 비롯한 또 다른 실천적 측면인 경전숭배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8) 『眞誥』2, 7b. “六月三十日夜, 九華眞妃與紫微王夫人・南嶽夫人同降.眞妃坐良久. 乃命侍
女發檢囊之中, 出二卷書以見付, 令寫之.”陶弘景注 “此題本應是三元八會之書. 楊君旣究識
眞字, 今作隸字顯出之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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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경전의 숭배와 성경(盛經)

현상계에존재하는경전은수도자와천상의기를연결하는가장중요한매개였

으며, 나아가그자체로천상의기를담고있는것이었기때문에도경은그자체로

신성한숭배의대상이될수있었다. 이러한맥락에서주목할점은도교가삼보(三

寶)를도(道)・경(經)・사(師)로확립했다는것이다. 『진고』에는 4세기말경보(經
寶)의 숭배에 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다.

마랑과마한은경보(經寶)를경건히섬기는것이임금과아버지에대해하는

것이상이었다. (그들은)언제나믿을수있는노비두명에게(경전이있는방에)

항상향불을지키고정결히쓸고닦도록했다.매번신이한빛과영묘한기가(경전

을모신)건물에나타나곤했는데,사물을꿰뚫어볼수있는능력을가진마랑의

처는수차례청의(靑衣)를입은옥녀(玉女)들이공중을오가는데마치나는새의

모습과같다고했다.마씨집안은점차부유해져서자산이거만에이르렀으며천수

를누렸다.

馬朗馬罕敬事經寶, 有過君父. 恒使有心奴子二人, 常侍直香火, 洒掃拂拭. 每有神

光靈炁, 見於室宇. 朗妻頗能通見云, 數有靑衣玉女. 空中去來, 狀如飛鳥. 馬家遂致

富盛, 資産巨萬, 年老命終. (DZ1016 『眞誥』19, 13b-14a)

도경에대한숭경은도홍경의제자였던주자량(周子良, 497-516)의이모의예에

서도찾아볼수있다. 그녀는『황정경』과「삼일법」을수행했으며『위부인내

전』과 『소군내전』 및 『오악진형도』・『삼황문』・『영보오부』를 “공양(供
養)했다.”19) 『위부인내전』과『소군내전』은각각『황정경』과삼일법의수행

을기초로상청진인이된위화존(魏華存, 251-334)과중악(中嶽)의신선소림(蘇林)

의전기를말한다. 이들내전은경전과마찬가지로숭배의대상이되었고,뿐만아니

라 갈홍의 시기부터 중시되어 왔던 부서(符書)인 『오악진형도』・『삼황문』・
『영보오부』역시공양의대상이었음에주목해야한다. ‘공양’은 ‘공물을바쳐봉양

19) DZ302 『周氏冥通記』1, 11b. ”姨母修黃庭・三一, 供養魏傳・蘇傳, 及五嶽・三皇・五符
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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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뜻으로불교적맥락에서는향(香)과등(燈),꽃[花]과과(果, 과일혹은다과)

을 부처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했다. 4-6세기 도교에서 ‘공양’의 의미 역시 이러한

불교의 공양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도교에서이러한부서및경전의숭배는신상(神像) 숭배에선행하는것이었다.

이는도교의신상숭배를비판한법림(法琳, 572-640)의증언을통해확인할수있

다.

(남조의)양(梁)・진(陳), (북조의)제(齊)・위(魏)시대이전에는다만표주박
[瓠盧]에경전을담았을뿐천존(天尊)의형상은없었다.……『도은거내전』에

이르기를, (도홍경이)모산(茅山)에불당(佛堂)과도당(道堂)을모두세워격일

로예배[朝禮]를드렸는데, 불당에는신상이있고도당에는상이없었다고했

다.

考梁陳齊魏之前, 唯以瓠盧[成]〈盛〉經本, 無天尊形像. ……陶隱居內傳云, 在

茅山中立佛道二堂, 隔日朝禮, 佛堂有像, 道堂無像. (T52 『辯正論』5, 535a)

이증언은도교에서6세기이후에원시천존의신상이숭배의대상이되기시작했

다는것을 알려주며, 동시에 그 이전에는경전 자체가 도교의 숭배 대상이었음을

말해준다. 여기서 『도은거내전』이란 도홍경의 전기를 말한다. 도홍경은 모산의

계시당시양희와허밀(許謐, 303-376), 허홰(許翽, 341-370의상청경필사본,즉 ‘삼

군수서(三君手書)’만을 ‘진경(眞經)’으로여겼고, 이를샅샅이수집하여소령대(昭靈

臺)에보관했다. 이것이단순한보관이아니라경전에대한예배를수반한것이었음

은위의기사로부터추정할수있다. ‘경전을담았다’는부분의원문은고려대장경본

은 “成經本(경전을만들었다)”이라고되어있지만송장(宋藏)및명장(明藏) 등다른

판본들은모두 “盛經本”으로되어있다. 문맥상으로도 ‘경전을담았다’는뜻이되어

야 옳다.

‘성경(盛經)’은 1차적의미는 ‘경전을담다’이며여기서파생하여 ‘경전을숭배하

다’는의미를가진것으로서, 5-6세기도교의례문헌속에서경전에대한숭경행위

를나타내는전문용어이다. 예를들어영보경중『태상동현영보본행숙연경(太上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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玄靈寶本行宿緣經)』에서는 다음과 같이 보인다.

도를배우는이는항상의복을정결하게하고따로정실(靖室)에서향을피우고

고좌(高座)를마련하여향을놓고,성경하고예배하며,정성들여진인들을존사하

고호흡법을실천해야한다.

夫學道, 常淨潔衣服, 別靖燒香, 安高香座, 盛經禮拜, 精思存眞, 吐納導養.

도사중에서집에서도를배우는이는마땅히정사(精舍)를세워청정한재(齋)

를올려야하는데,고좌를마련하여성경하고독송과존사를병행해야한다.상은

사방5척(약1.5미터)이어야하며높이도또한그러해야한다.언제나향을피우고

등을켜서꺼지지않게해야한다.

夫道士之於家學者, 當建精舍淸靜齋, 及施高座盛經, 幷讀誦存思. 床方五尺, 其高

亦然, 常燒香, 然燈不輟. (DZ1114 『太上洞玄靈寶本行宿緣經』, 6a)

고좌(高座)는 보통설경(說經)이나신상을모시기위해설치되는것이지만여기

서는 경전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향을 피우는 것이나 등을 켜는 것 역시

경전 숭배를 위한 행위로 설명되고 있다.

6세기중반금명칠진(金明七眞)이계시한것으로여겨지는『상청삼존보록(上淸

三尊譜錄)』이라는경전에서는이 ‘보록’에대해 “수놓은비단주머니로성경(盛經)

하여삼동경과같은곳에놓고공양(供養)”하고,삼동경과마찬가지로 “아침저녁으

로향을피우고예배할것”을말한다.20) 이러한기록을통해삼동경에대해성경(盛

經)과 소향예배(燒香禮拜)가 행해졌음을 알 수 있다.

도교의경전이숭배의대상이었기때문에, 이와같은경전을전수하는경사(經師)

의 권위 역시 높아졌고, 도교의 사제관계는 경전 전수를 중심으로 재편성되었다.

상청경은경전을중심에두고맺어지는사제관계를강조했다. 355년의기년이있는

『대동진경(大洞眞經)』의전수규정은 “경을전수하는이를사군(師君)이라하고,

경을받는이를제자(弟子)라한다”고했으며,21) 이시기이후로 ‘경사(經師)’・‘경제
20) DZ164 『上淸三尊譜錄』, 11b. “金明曰: 天人有得我道者, 可隨其法次第高下, 當素書其所
應三尊譜錄玉經也. 以錦綵之囊盛經, 與三洞經同處供養. 爾若无三洞經供養處者, 可安置別
室, 如供養三洞經也, 朝夕燒香禮拜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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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經弟子)’라는 용어가 생겨났다.22)

이를계승하여육조말에서당초에걸쳐성립한도사의법위명은 ‘삼동경의제자’

가되었음을나타내는표제어로되어있다. 즉동신경을전수받은도사는 ‘동신제자’,

동현경을 전수받은도사는 ‘동현제자’, 그 위에 상청경을전수받고 삼동경을 모두

전수받은최고위의도사는 ‘대동삼경제자(大洞三景弟子)’라는법위명을받았다.23)

이는도교의사제관계및도사의직위결정의중심에 ‘경(經)’이존재함을단적으로

보여주는것이다. 이렇듯경전의위상을강조한상청경에서는경사에대해다음과

같이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

경사는현묘한(도의)근본에연원하며우주의시기(始炁)를섭동시켜보이지

않는세계를움직이고,막힌길로부터꺼내어진인의세계와소통시키고,구름의

바다를열어젖히고(천계로)날아가알리며,수화의재난을건네주고반드시(제자

의) 생명이구원과초월을통해빛나도록한다.

經師源於本玄, 攝始炁以運幽, 拔滯路以通眞, 啓雲津以告翹, 大渡越於水火, 必生

明乎濟超. (DZ1389 『上淸高聖太上道君洞眞金元八景玉籙』, 16a)

경사는 ‘본현(本玄)’ 즉모든것의근원인도에서유래하며, 우주근원의기에변

화를줄수있고명계를 움직일수있으며진인의세계및천상세계와 소통하고

재난으로부터제자를구제하고초월시키는존재로이야기되고있다. 요컨대경사는

도에서 유래하여 제자를 도를 연결시키는 역할이 부여된 것이다.24)

이러한경전중시의배경속에서경전전수의례는가장중요한도교의례가되었

고, 성경(盛經)은 경전 전수의례의주요한부분을차지했다. 그 원형을 만든것은

육수정이었다고생각된다. 육수정은영보경에기반하여전수의례를정비하여『태

21) DZ1389 『上淸高聖太上大道君洞眞金元八景玉籙』, 15b. “授經曰師君, 受經曰弟子. ……
晉永和十一年歲在乙卯, 九月一日夜半, 受經於紫微王夫人.”

22) 도교에있어서경사(經師) 관념의출현과전개에대해서는, 金志玹, 「玄師と經師」참조.
23) 『洞玄靈寶三洞奉道科戒營始』卷四・卷五 「法次位」. 도사의 법위에 대해서는
Kristofer Schipper, “Taoist Ordination Ranks in the TunhuangManuscripts,” 127-143,
한글로 된 논의는 김지현, 道敎의 正典化 , 230-233 참조.

24) 경사의 존중은 金志玹, 「玄師と經師」, 67-6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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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현영보수도의(太上洞玄靈寶授度儀)』를 지었다. 그에 따르면 오방에 책상을

하나씩놓고각각향로를놓아준비한다. 다섯중중심의책상에는붉은색비단[丹]

을깔고그위에경전을놓고푸른색비단[靑]으로덮는다. 이렇듯단청(丹靑) 사이

에 경전을 놓아 높이는 것은 “머리카락을 자르고 피를 마시는[落髮歃血]” 맹세의

의식을 대체하는 것이라 설명되었다.

『옥결』에이르길,남화단증5척(문양이들어간붉은비단)을잘라천을만들

어책상위에깔고, 『영보오편진문』과『오부』를청한다.

玉訣云, 裂南和丹繒五尺, 絳紋繒也, 爲巾於案上, 請靈寶五篇眞文及五符.

『옥결』에이르길,벽림지백5척(문양이들어간푸른비단)을잘라천을만들

어『진문』과『오부』위에덮는다.

玉訣云, 割碧林之帛五尺, 靑紋繒也, 爲巾以覆眞文符上.

『옥결』에이르길,『진문』및『오부』를단청의중간에놓음으로써머리를

자르고피를마시는맹세로삼는다.청(靑)은머리카락을대신하고단(丹)은삽혈

의맹세를대신한다.진인들은심신의온전함에손상을입히지않으므로(단청으

로) 이를대신하는것이다.

玉訣云, 令眞文・五符處丹靑中間, 以爲落髮歃血之盟也. 靑以代髮, 丹代歃血之
盟誓. 眞人不傷神損德, 故以代之爾. (DZ528 『太上洞玄靈寶授度儀』, 1b-2a)

남북조 모두 도교의 경전 전수의례는 이 새로운 전통을 준수하여 오방에 향을

피우고그중심에경전을안치했으며, 경전을단청의비단사이에놓는것을 ‘성경

(盛經)’이라 했다.

(동현영보진문을전수할때)경안(經案)설치법: (전수단위의) 5문에는책상

하나씩을놓고향불・용・비단을오방색에맞추어하나씩놓는다. (중심의)책상
하나에는 성경을 하는데 붉은 천을 아래에 놓고 푸른 천으로 덮어존상앞에

놓는다.

次設案法：五門各安一案,案置一香火・一龍・一綵,隨方色.一案盛經,丹巾在
下, 靑巾覆之, 置尊像前. (『無上秘要』39「授洞玄眞文儀品」, 2b)



72 종교와 문화

(동진상청경을전수할때)경안설치법:책상하나는성경을하는데단청(丹

靑) 두가지색의천을중단에놓는다. 책상하나는중앙에놓고구룡을놓는다.

책상다섯개에향불・비단・거울을갖추어오방에맞추어놓는다.
次安置案法：一案盛經, 置丹靑二色巾中壇. 一案置中央, 安九龍. 五案具香火及

綵鏡, 置五方. (『無上秘要』40 「授洞眞上淸儀品」, 1b)

6세기초 성립으로 여겨지는 『동진태상태소랑서(洞眞太上太霄琅書)』는 경전

전수시준비해야할열가지아이템을세세히규정하고있다. 즉경상(經箱, 경전을

담는목제상자, 길이40cm×너비30cm×높이20cm), 경안(經案, 경전을놓는책상, 길

이72cm×너비40cm×높이30cm), 경과(經過, 경전 두루마리 싸개), 경근(經巾, 경상

안에 경전을 싸는 천), 경파(經帊, 경상을 덮는 천), 경장(經帳, 대나무 심에 붉은

색천으로만든휘장), 고좌(高座, 성경・전독・강의용 3개), 향등(香橙, 향걸이), 향
로(香爐), 재당(齋堂)이 그것이다.25)

경전전수와관련된정치한규정들은전수의례의엄숙함과동시에도경이적법

한 절차를통해 전수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전수되어야한다는것이었다. 적법한

절차를밟아전수받은경전이아닐경우에는경전수행이불가능하도록벌하는초

자연적 힘의 작용이 있다고 하는 믿음이 존재했다. 『진고』에는 몰래 상청경을

필사하여 수행하려다 실패하고 참회한 인물의 일화가 실려 있다.

왕흥(王興)은앞서공묵(孔默, 경전전수를허락받은인물)을위해(경전을)필

사하면서사사로이한통씩필사하여후에장강(長江)동쪽으로돌아가수학하고자

했다.그러나처음절강을건널때풍랑을만나(경전을모두잃고)다만『황정경』

한편만건질수있었다.왕흥은스스로를질책하며섬산(剡山)에머물기로하고

(『황정경』의)독송수행에임했으나산의정령들[山靈]이바로그집을불태워

버렸다.또노천의단에서송경하려하자갑자기소나기가쏟아져종이의먹이얼룩

져망가지고(경전의독송)횟수를채우지못하고말았다.왕흥은자신의죄에대한

벌임을깊이깨닫고속세의인간관계를두절했다.

25) DZ1352 『洞眞太上太霄琅書』7, 3b-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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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興先爲孔寫, 輒復私繕一通, 後將還東修學. 始濟浙江, 便遇風淪漂, 唯有黃庭一

篇得存. 興乃自加切責, 仍住剡山, 稍就讀誦, 山靈卽火燒其屋. 又於露壇硏詠, 俄頃

驟雨, 紙墨霑壞, 遍數遂不得畢. 興深知罪譴, 杜絶人倫. (DZ1016 『眞誥』19, 11a)

앞서경전이모셔진방에신이한빛이나타났다고하는일화를보았는데, 사실

경전이빛을발했다거나하는신이담은도교에만국한되는것은아니다. 중국불교

에서도불경이그러한신이한현상을나타냈다는증언은종종있었고, 그때불경은

부처와마찬가지로향을피우고공양하며경배하는대상이되었다. 5세기의불전

『낙양가람기』는 백마사(白馬寺)의 경함(經函) 숭배를 묘사하며 “사람들은 항상

향을피우고이(경함)를 공양했다. 경함은 때때로 빛을 내어당우를 비추었다. 이

때문에승도나재가신도들이나모두 (부처의) 진용(眞容)을섬기듯이이를경배했

다[禮敬]”26)고기록하고있다. 분명도경과불경은신이담에있어서도서로경쟁과

모방의대상이되었을것이다. 경전에얽힌신이한현상들은모두중국적맥락에서

천명을 계시하는 서상(瑞祥) 및 부서(符瑞)로 치환 가능한 것이었다.

도경이부서로서천자에게헌상된유명한예로는『태평경』을들수있다. 『태

평경』의원형인『포원태평경』은 “수명지부(受命之符)”로서한나라조정에수차

례헌상되었다.27) 442년북위(北魏)의 태무제(太武帝)가 전수받은도교의부록(符

籙)이 천자의 정통성을 보장하는 부서(符瑞)로서 기능했음은 이미 지적된 바 있

다.28) 남조에서는상청경을부서로서황실에진상하고자하는움직임이계속되었

다. 『진고』에는상청경및양희와허밀, 허홰의진필본이 465년유송(劉宋)의경화

제(景和帝)와 481년남제(南齊)의 고제(高帝)에게 ‘신이(神異)’로서헌상된일이기

26) DZ51 『洛陽伽藍記』4, 1014b 白馬寺 “寺上經函至今猶存.常燒香供養之,經函時放光明,
耀於堂宇. 是以道俗禮敬之, 如仰眞容.”

27) 전한 성제(成帝, 재위 BC33-BC7)기에는 감충가(甘忠可)는 한왕조의 운명이 쇠했으니
수명개제가 필요하다는 예언과 함께 『包元太平經』을 헌상했고(『漢書』 李尋傳 ,
3192), 애제(哀帝, 재위 BC7-BC1)기에 감충가의 제자 수중에 있던 『포원태평경』을
해광(解光)이 다시 헌상했다(『漢書』 哀帝本紀 , 340, 『後漢書』 襄楷傳 , 2299).

28) 『魏書』 世祖紀 , 94. “(太平眞君)三年春正月甲申, 帝至道壇, 親受符籙.” Anna Seidel,
“Image of Perfect Ruler in Early Taoist Messianism: Lao-tzu and Li Hung,” History
of Religions 9 (1969), 216-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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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되어 있다.29)

당・송의황실이때때로도경전수의식을거행함으로써황권을강화한것은잘
알려져있다. 721년당의현종(玄宗)은사마승정(司馬承禎, 647-735)으로부터도교

경전을전수받고숭도(崇道)정책을통해황권강화를도모했으며,30) 회창폐불로유

명한무종(武宗)은 도사조귀진(趙歸眞, ?-846)으로부터도록을전수받았다.31) 북

송진종(眞宗)은 1008년하늘에서도경[大中祥符]이계시되었다고하는천서(天書)

사건을통해요(遼)와의 전쟁에서패한왕조의쇄신을도모하고연호를대중상부

(大中祥符)로개원했다.32) 또한북송천성(天聖) 3년(1025),진종의황후이자황태후

로서섭정중이었던장헌황후(章獻皇后, 968-1033)는육조시대상청경을계시받은

위화존을모델로하여모산의도관에서상청경록을전수받는의례를거행했는데,33)

이 역시 그녀의 정치적 정당성 확보와 무관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교 경전이 가진 힘은 그것이 천상의 기로 이루어졌고 천명을 전하고 있다는

믿음에기인하며, 따라서도경의집대성인도장이나도경의총서류는그자체로강

력한벽사(辟邪)와강복(降福)의힘을가진부서(符書)로여겨졌다. 이것은도경총

서류의상업적가치를올리는데도한몫했다. 청대에신선여동빈(呂洞賓)의이름으

로강필(降筆)된도경을엮은『여조전서(呂祖全書)』에는 “이책은경건히청하여

가정에서공양하면삿된기운을몰아내고액운을없앨뿐아니라모든일이길상스

러우며재난을없애고복을내리며영험한감응이굉장하다(此書敬請家庭供奉, 不

29) DZ 1016 『眞誥』19, 15a-15b. 유송경화원년(465),상청경을헌상하라는칙명에누혜명(樓
惠明)이상청경중20편정도의소품을수도로가져갔고수계진(殳季眞)이이것들을경화제
에게헌상했으며, 남제(南齊)건원３년(481), 동중민(董仲民)이양희의진필을고제(高帝)
에게헌상했다. “景和元年,乃出都,令嘉興殳季眞啓勅封取.景和旣猖狂, 樓謂上經不可出世,
乃料簡取眞經・眞傳及雜㖟十餘篇, 乃留置鍾間, 唯以豁落符及眞㖟二十許小篇, 幷何公所
摹二錄等, 將至都. 殳卽以呈景和, 於華林暫開, 仍以付後堂道士.”陶弘景注 “建元三年, 勅董
仲民往廬山營功德, 董欲求神異, 徐因分楊書一篇爲兩篇與董, 還上高帝.”

30) 『舊唐書』 司馬承禎傳 , 5128. “開元九年, 玄宗又遣使迎入京, 親受法籙,前後賞賜甚厚.”
31) 『舊唐書』 武宗本紀 , 585-586. “帝在藩時, 頗好道術修攝之事, 是秋, 召道士趙歸眞等八
十一人入禁中, 於三殿修金籙道場, 帝幸三殿, 於九天壇親受法籙.”

32) 『續資治通鑑長編』 68, 1519-1520.
33) DZ304 『茅山志』 25 「宋天聖皇太后受上淸籙記」, 3b-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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但驅邪解厄, 而且諸事吉祥, 消災降福, 靈應異常)”라는왕승무(汪繩武)의주인(朱印)

이찍혀판매되었다. 왕승무는청대에일본나가사키까지상선을띄웠던중국상인

의 이름이다.34)

Ⅳ. 경전과 수행

도교교리서에서삼동경이모두우주시원의원기(元氣)에서분화된삼기(三氣)

로구성된것으로설명되었음은앞서살펴보았다. 도교경전의본래적모습인 ‘본문’

은 삼기가 자연히 결성된 문자이며, 이러한 ‘문자=기’라는 입장에서 경전 수행을

통해범속의신체를신선으로변용시키는실천의메커니즘이도출된다. 이것은자

연과인간만물이기의미묘한상호작용속에있다는 ‘기의감응(感應)’이라는중국

의근본적사유방식에근거한것이었다. 도교는이러한사고를그스케일에있어서

나 상세함에 있어서 극단적인 단계까지 전개시켰다고 할 수 있다.

도경의선천성을주장한상청경이나영보경은이들경전의본래모습이바로우

34) 松浦章, 「乾隆時代の長崎來航中國商人──汪繩武・汪竹里・程赤城を中心に」,『江戶
時代唐船による日中文化交流』 (京都: 思文閣, 2007), 174-218.

『여조전서(呂祖全書)』에 날인된 왕승무의 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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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원의기라고설명했고, 득도를위한중요한수행법으로경전의독송(讀誦)과

존사(存思)를강조했다. 이러한경전의독송은단지의미를모르는주문의암송과

달리존사라고하는명상법을수반하는것이었고, 이두가지는수행자의기를변화

시키기위한필수불가결한장치이자과정으로여겨졌다. 즉존사는경전이말하고

있는천상세계및신체속신성들의모습을생생하게그려내는총체적인심상활동

이며, 이를통해이들존재를수행자의시공으로불러온다. 또한독송을통해문자의

소리를 발음함으로써문자의기[文氣]를 진동시키고 천계의기와직접소통할수

있게된다고여겼다. 소리와이미지는우주의근원적기에자극을가하고그기의

감응을통해수행자의심신(心身)을 이루는기는천상적기의상태로변용가능한

것이된다. 이러한사고방식을잘알려주는것으로서, 북송(北宋)의도사진경원(陳

景元, 1025-1094)이 삼동경의수장격인『대동진경』의수행에대해서술한것이

있다.

현묘한음(音)이구천을꿰뚫고참된소리[聲]가드높이울려퍼지면,

경문의기는옥허의기와함께현묘한도의작용에동참하고

(천체의) 오로라의맛은태양의기와함께펼쳐진다.

입술을움직여발음하면옥화선녀가즉각도달하고

영묘한구절을송영하면태상도군과약조를맺는다.

가만히무위하면 (천계의중심) 자방(紫房)이저절로보이고

기약한것을사념하면일마다감응이일어난다.

그렇기에칠대조상이복을받아선계의궁전에서도록을받는것이며

명계를초월하여주릉(朱陵)에서연회를누리는것이다.

妙音九徹, 眞聲高唱, 文炁與玉虛參玄, 霞味與太陽俱暢. 動脣發吐, 則玉華立至, 諷

詠靈句, 則携契太上. 靜止接拱, 則紫房自觀, 思念所期, 則觸類感動. 所以七祖獲福,

受籙仙宮, 越從幽鬼, 俱宴朱陵.（『大洞眞經音義』敍）

‘묘음(妙音)’과 ‘진성(眞聲)’, 즉경전을독송하는소리는경전의 ‘문기(文炁)’, 즉

‘본문(本文)’의기를활성화시키는자극이며, 그것이원래속해있던옥허의기와공

명하여도의작용에참여하고, ‘하미(霞味)’는타액과같은체액의비유로서일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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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천체의기를 존사함으로써얻어지는 기를말한다. 존사를통해 생성된체내의

기는천상의태양(太陽)의 기와합해져생명력을더한다. 경전에담긴비밀의언어

들을발음하면그이름의주인인선녀가소환되고, 경전의독송을통해태상도군으

로부터 신선이 될 약속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된다.

진경원은소리를통한기의감응뿐아니라존사를통한감응도이야기하고있다.

수행자가존사를통해천상의북극(北極)인동시에인간의뇌속에위치한자방(紫

房)을 관조하게 되며 ‘사념(思念)’, 즉 오감을 모두 활용한 이미지 작용은 확실한

감응의결과를가져온다고이야기한다. 이렇듯경전이담고있는소리와이미지를

송경과 존사를 통해 활성화시키고 기의 감응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수행자 자신뿐

아니라 같은 기를 가진 칠대 조상까지 구원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35)

도교경전이단지메시지를담고있는독서물에그치지않는것으로여겨졌다는

점은주목할만하다. 도교경전은물질적으로우주의기가응축된것으로서조심스

럽게다루고숭배할대상이자, 세밀하고민감한절차를지켜가며수행해야할대상

이기도 했다.

경전이도의세계와소통한다는사유의반대편에서는 수행자가그러한소통이

가능한미묘한신체로변화할수록수행자를시험하기위해천상에서내려보낸마

왕의방해와독기(毒氣)에취약해진다는사고가작동했다. 이러한측면에서도교는

“소마(消魔)”를위한수많은주문들과부적, 송경을위한법복(法服) 등을방비책으

로 발전시켰다. 『대동진경』의 독송 수행의 경우, 소마창(消魔唱)을 외움으로써

구천의독기를물리치고북제대마왕(北帝大魔王)의 시험을물리칠수있다고여겼

고,36) 상청경과같은고도의수행에특수한법복이없으면천마(天魔)와 정령들이

존사와 송경을 방해하고 수행자의 심신을 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37)

35) 『대동진경』의수행과기의감응에대해서는金志玹, 『大洞眞經』における實修におけ
る身體 에서 논한 부분을 재인용하고 해석을 수정했다.

36) DZ1360 『上淸九天上帝祝百神內名經』「太上說智慧消魔唱」, 3a-3b. “讀大洞眞經十過,
輒當一過讀此消魔唱, 以辟九天之毒氣, 禳北帝大魔王之來試也.”

37) DZ1138 『洞眞四極明科』(『無上秘要』43), 3a-3b. “凡修上淸道經大洞眞經三十九章, 入
室之日, 當身冠法服,……. 無有此服, 不得妄動寶經.詠一句則響徹九天,九眞侍位,所應不輕.
單衣誦經, 天魔侵景, 萬精亂音, 神喪炁散, 死入幽泉, 又不得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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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마치며

독서의과정이란언제나어떤형태로든읽는이의 ‘변화’를이끌어내고자한다.

그러나도교경전을 ‘읽는’ 목적은이해나교훈을얻는등, 심정의변화에있는것이

아니라 필멸의 존재로부터 불멸의 존재로의 변용에 있다. 이 때문에 본고에서는

도교의경전관이수행론과떨어져서이해될수없음을강조했다. 도교경전은존사

와 독송이라고 하는실천의이유이자 목적이며, 이러한 경전 수행이 기의 감응을

전제로한세계관위에성립하고있음을논했다. 독송과존사라는도교수행은경전

에담긴 ‘소리’를발음하고 ‘형상’을이미지하는것을통해, 이들소리와형상의기가

직접수행자의신체를연화(煉化)하고변용시킨다고하는사고방식에입각해있는

것이다.

그에더하여도교의경전관이우주론과밀접히연관되어있음을보이고자했다.

도교교의상경전은도가기로나타나형상을취하기시작한이후, 그기가천지로

분화되기이전이라고하는우주론적시공에위치한다. 도교의우주론에서 ‘문자’는

신에의해만들어지거나발화된것이아니며, 도의작용그자체인기의자연적응집

이다. 이처럼도교의문자와경전에대한관념은수행론과우주론양면에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 볼 수 있었다.

경전의문자와그본래적모습에관한도교의상상력은한자(漢字)라고하는중

국 문자의 특수성에서 비롯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

한가지는한자의상형(象形), 즉 ‘형상을본뜬것’이라는측면이며또하나는형성

(形聲) 또는상성(象聲), 즉 ‘소리를본뜬것’이라는측면이다. 두가지한자의성립

원리는한자가인간이세계에서보고들은형상과소리를본떠고안되었다고하는

것을전제한다. 그러나도교의문자관은이와는거꾸로된, 역방향의상상력위에

서있다. 도교의관점에서는경전의문자와소리가선천(先天)에존재하며, 문자의

현현(顯現)이 그대로 우주 만물의 형태와 소리가 되었다는 것이다.38)

38) 본고의구두발표및영문논문투고이후내단학과금원대이후신도교,권선서의경전관을
포괄한 논고가 출판되었다. 최수빈, 「천서(天書)인가 인서(人書)인가 – 도교 경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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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도경(道經), 천서(天書), 성스러운문자, 성경(盛經), 경전숭배, 존사(存思),

송경(誦經), 기(氣)

특수성과대중화문제에대한소고」, 『도교문화연구』 50, 2018, 44-88. 저자가말한
인서(人書) 개념이천서(天書)와대비하여다층적이며논쟁의여지가있다고생각하지만,
도교경전관에있어서천서및성물(聖物)로서의측면만강조한본고가다루지못한전진교
전통과같이,선종의불립문자(不立文字)설에입각하여인간의문자가진리표현의도구에
지나지않는다는인식에기반한흐름의전개가공존하고있음을지적한것은균형있는
도교사 이해를 위해 참조해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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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aoist Writs and Scriptures as Sacred Beings

Kim, Ji Hyun (Seoul National Univ.)

The formation and solidification of canonical scriptures in Daoism 

facilitated the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tradition. In 

particular, medieval Daoism was grounded on a unique conception of writs 

and scriptures. The Daoist concept of scripture is founded on a belief system 

in which letters and sounds are particular forms of qi, or the omnipresent 

“pneuma and energy.” Such a way of thinking provides a lead for 

understanding the Daoist veneration of scriptures and other various practices.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Daoist canonical 

scriptures as “sacred beings,” mainly through an investigation of the Daoist 

perspective on scriptures, scripture-worship,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cripture and prac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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